
어떤 주제의 책인가요? 소속을 선택하세요.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.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?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가요?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.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강원지부 뒤뚜르어린이도서관 김효심 저녁이면 눈 냄새가 난다 사라 스트리츠베리 위고

나는 눈을 감고 천까지 수를 셀 거야. 
그리고 몸을 돌리면,
다시 네가 있을 거야.
"이제 센다. 하나 ..."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경기북부지부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여전히 나는 다비드칼리 글 모니카 바렌고 그림 오후의소묘 당신은 알까? 여전히 나는 그곳에 가. 하루도 빠짐 없이.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경기북부지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황수경 남아있는 모든것 수 블랙 밤의 책
법의학자인 저자는 그 많은 주검들을 보며  어떻게 트라우마 없이 살수 있었을까?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건 아닐까? 라는생각을 끝없이 했다
그 해답이 마지막에 그녀만의 해결방법을 소개해 놓은 글이 있다. 그녀의 내면에 문지방에 있었다는걸 알았다. 자기만의 방을 설정해 그 방을 나올때 철저하게 잠궈놓는다는것 을...
이런 그녀만의 치유방법이 나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.  아직도 사람이 할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졌다는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서울동부지부 슈필라움작은도서관 장명숙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태 문학동네 구르더라도 부서지진 않았지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서울서부지부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<곰씨의 의자> 노인경 문학동네 햇살이 눈부신 날입니다. 시집을 읽기에 좋은 날이지요.................. 며칠 뒤, 곰씨는 토끼들 앞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하나, 천천히 말했습니다. 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감정호텔 리디아 브란코비치 책읽는곰 다양한 감정들이 잠시 머물다가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책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울산경주지부 다울림작은도서관 박정자 휴먼디자인 라 우루 후 김영사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책이라 놀랍다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다른 길로 가 피터H레이놀즈 우리학교
"삶이 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나요?
걱정하지말고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~~
다른길로 가면 되요"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코끼리새는 밤에 난다. 신세은 바람의 아이들 타인에 대한 이해를 청소년들의 삶에 녹여 넌지시 일러준다.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제주지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한 여름 밤의 꿈 윌리엄 셰익스피어 믿음사
책여우라는 엄마동아리에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.
역시 함께 읽으니 재밌어요. 한겨울, 한여름밤 재밌는 소동에 빠지다. 눈으로만 볼때와 다르게 소리내어 낭독하니 이해도 잘되고 재밌었다. 낭독의 재미에 빠진 엄마들^^♡

12월의 주제 <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>충청지부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완벽한 날들 메리 올리버 마음산책 자연과 고독, 기쁨과 상실을 오가며 “이렇게 살아도 괜찮다”고 부드럽게 말 건네는 찬란한 하루들의 기록.

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(자유주제)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폭풍이 쫒아오는 밤 최정원 창비
주인공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은 일상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튕겨져 나옵니다.
그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빛나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거나 마음에 품고,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내 집 문을 여는 순간을, “다녀왔어.”라고 말하는 순간을 사랑했습니다.

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(자유주제)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다정함이 인격이다 김선희 나무생각
생각과 관점, 욕구, 살아온 역사가 각기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선 비판 앞에서도
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. p103 


